
외국계 투자기업을 위한  

중국 신노동계약법에 알맞은 조치방안 

중국은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第10期 全

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제28회 회의에서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으로써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1994년

에 공포된 노동법과 함께 중국 노동계약법의 기본법이 된다. 따라서 중국 각

지의 지방노동법도 폐지되거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일본 오사카

에서, 중국 국제기술 지력 합작공사(中國 國際技術 智力 合作公司 : CIIC)가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알맞은 조치 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강연한 내용을 

소개한다. 

 ◎ 확실히 밟아야 할 법의 수순 

중국에는 노동계약법이 있으므로, 중국내에서는 반드시 이 규칙, 제도에 

따라 수순을 확실히 밟는 것이 중요하다. 언뜻 보기에 불합리한 사항이 보이

더라도, 언젠가는 그러한 사항이 틀림없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

가 생긴다. 그러한 사례는 실제로 있었으며, 직원을 해고하는 수속을 하는데

도 기업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 사례 – 

A사는 중대한 규칙을 위반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였는데, 그 직원의 중

대한 위반증거를 충분히 잡고 있었으며, 그 위반으로 A사가 입은 손해도 분

명하였다. 



그러나 그 직원은 A사의 처분에 복종하지 않고 재판소에 소송하였다. A사

측의 변호사는 법정에 그 직원의 위반증거를 대량으로 제출하였다. 직원측 

변호사는 사실상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A사의 노동계약 해제수순의 

불합법을 지적하였다. 

재판 결과는 직원측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A사는 패소하였다. 

이 사례는 노동법에 명기되어 있는 규칙과 제도를 집행하는 수순을 위반

함으로써 패소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특히 A사의 노동계약해제 수순이 불합

법임을 지적한 점에서 A사측이 아무리 직원의 규칙 위반증거를 제출하였어

도, 계약해제의 정식수순을 밟지 않는 한, A사측의 위반이 된다. 

노동계약법에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 

 ⓛ 노동법에 정해진 직원해고의 필요조건을 다 채우고 있을 것 

 ② 반드시 노동조합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통지하는 것은 수순의 필수항목임.). 

앞으로의 적합한 조치방안으로서, 기업은 2007년 12월 말일까지 새로운 노

동법에 따라 규칙 제도와 그 법적수순의 합법성을 심사하여, 추가하거나 수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정된 규칙 제도는 반드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직

원대표대회를 통하여 평등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밟은 다음에, 

신중히 노동계약 해제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된다. 

 ◎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인사제도 쇄신에 활용가능 

새로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서, 이제까지의 노사관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

가 생겼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방책



을 활용하여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참고 사례 – 

B사의 인사 매니저는 인사부총경리(人事副總經理)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B사의 직원 6명은 2007년 12월에 근속 만 8년이 된다. 새로운 노동법에 의

하면 직원의 근속이 만 10년이 되면 계약을 계속할 경우, 회사는 그 직원들

과 무기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2년 후에, 그 직원들과의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B사로서는 

어떤 계약형태를 갖추어야 할지, 또 어떤 선택 방법이 있는가. 

새로운 노동법에 따른 노동계약이 기업에게 가져오는 문제는 무엇인지 생

각해 본 경우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오래된 직원의 귀속의식을 높여준다.                                           

 ② 새로운 노동법에 따른 회사의 인사업적 평가제도 확립 

 ③ 회사의 새로운 인사전략에 대한 기획안을 완성 

이들을 바탕으로 하면 새로운 노동법 시행은 번거로운 노동계약을 갱신하

여야 하는 반면에, 기업에게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중국국제기술지력 합작공사(CIIC)는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으로서 중요한 일을 장기적으로 맡긴 직원이 있을 때 바로 무

기한 계약을 맺을 것을 권한다. 이는 중국사람의 성격을 잘 활용하려는 것이

다. 노동계약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무기한 계약을 맺게 된 직원은 ‘상

사로부터 신뢰 받고 있다.’고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의 귀속의식을 높이게 



된다. 

기업으로서 그저 그런 정도의 평가 밖에 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

시 한번 1년 고정기한계약을 맺고 평가해본다. 1년 후에 또 다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기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하느냐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같은 경우 중국인에게는 분명히 ‘70점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고 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30점은 불만스러운 부분임을 명확히 전해줌으

로써, 일에 대하여 다시 인식하고 새롭게 일에 대한 보람도 갖게 할 수가 있

다. 다시 말해서 ②에도 직결된다. 

기업에게 불만족스러운 직원은, 1년의 고정기한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단호

하게 계약을 해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노동법에 따라 2008년부터 2번

째 고정기한 계약이 만료하였을 때 직원이 계약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면, 기

업은 무기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되므로 ③이 필요하게 된다. 

 ◎ 노동자에게도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 노동계약법에서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제의 권리가 있

다.’고 정해져 있다. 

– 참고 사례 – 

2007년 7월 23일 노동감찰국의 엄한 조사를 받아 직원에게 급여, 사회보험

을 지불하지 않는 등 노동계약 규정을 위반한 10여개사가 상하이의 매스컴

에 보도되었다. 



이들 기업은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또는 일부만을 납

부하였거나, 시험기간중임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음.). 이외에 이들 기업에

는 잔업대금 미지불 위법으로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이 있었다. 

대응책으로서 이 사례의 기업들은 이미 노동계약법의 노동자 합법권익(合

法權益)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어,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정조건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노사쌍방 과실로 인한 계약해제에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직원

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로  ⓛ 급료의 미지불, 지연(1~2일의 

지연도 안됨)  ② 수단(手段)을 바꿔 직원 급료나 보장금을 컷(cut)하거나, 법률

을 위반하여 사회보험을 지불하지 않음 등이 있다. 물론 이들이 법적으로 인

정되면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유, 조건이 되어, 계

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기업은 변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악용한 케이스도 있어,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례(實例)로 

일본에서 연수받아 과장급으로 대우받은 중국인이, 급료지불이 1일 늦었다

(단순한 은행 처리의 사정 때문)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하고, 노동법

을 방패로 위약금까지 지불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인물은 다

른 기업에 헤드 헌팅되었는데, 바로 노동계약법을 악용한 사례이다. 

또 하나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로, 직원이 법적으로 위

반한 사실을 증명하여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어떻게 유효하게 노동자의 노동계약 해제 권리에 대응책을 내놓느

냐가 중요하다.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경우 반드시 직원과 서면으로 

구인요구, 초빙목적, 계약변경 목적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



으면, 만일의 경우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 

이제까지 신노동계약법의 대응책을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 취업규칙 등의 규칙제도의 확립 

 ② 법적수순을 확실히 밟을 것 

 ③ 기업은 자위(自衛)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④ 현지 인사담당의 법률의식 강화 

가 앞으로 유효한 대응책이 된다. 노동계약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이제까지의 사례를 잘 연구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찾아서 가급적 수

정해 둘 필요가 있다.♣ 

 


